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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후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린다. 겨울이란 시기, 중동이란 장소 모두 처음이다. 40 도를 

훌쩍 넘는 여름철을 피했지만 11 월 말 공기도 뜨겁기는 마찬가지라 경기장 전체에 첨단 냉각 

시스템이 풀가동될 예정이다. 카타르는 10 여 년간 2200 억달러를 들여 초현대식 경기장 

8 개를 짓고 도로와 지하철, 공항과 호텔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했다. 

 

그런데 카타르월드컵 얘기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문제로 이어진다. 지난해 가디언지가 이주노동자 6751 명이 열악한 

처우로 사망했고 카타르 당국과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유럽의 몇몇 대표팀 선수들은 '인권'이라 쓰인 티셔츠를 입고 예선전에 참여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들끓자 카타르월드컵조직위원회는 인력 업체의 규정 위반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카타르월드컵의 흑역사엔 뇌물수수 스캔들도 있다. 2010 년 FIFA 가 카타르를 2022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2015 년 미국 

법무부는 스위스 검찰과 공조해 월드컵 개최지 선정 관련 부패 혐의로 FIFA 간부 7 명을 

체포했고 5 선의 제프 블라터 FIFA 회장이 사임했다. 2019 년엔 미셸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연맹 회장이 카타르월드컵 관련 비리 혐의로 프랑스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풀려났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의 월드컵 개최는 여전히 잭팟이다. 천문학적 예산이 

부담스럽지 않은 산유왕정은 초호화 최첨단 월드컵을 열어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고 권위주의 

체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탁할 수 있다. 왕실의 위상을 과시하고 정권 안정을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카타르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 축구팀을 

사들이면서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려고도 한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친동생이자 UAE 부총리인 만수르가 2008 년 맨체스터 시티를, 

카타르투자청이 2011 년 파리 생제르맹(PSG)을, 사우디 국부펀드가 2021 년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거액에 인수한 까닭이다. 산유왕정은 축구팀을 사들인 후 슈퍼스타를 대거 

영입했고 화려한 우승을 이어갔다. 맨시티와 PSG 가 연습과 경기를 위해 UAE 와 카타르를 

정기적으로 찾을 때마다 전 세계 축구팬은 이 모습을 자연스레 접했다. 2021 년도 UAE 글로브 

사커 어워즈가 끝난 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킬리안 음바페 같은 스타들은 SNS 에서 UAE 에 

감사를 전했고 수억 명의 폴로어가 이를 봤다. 또 카타르항공은 바르셀로나, 

에미레이트항공은 아스널, 에티하드항공은 맨시티와 유니폼 파트너십을 맺어왔고 이들 

항공사를 향한 브랜드 친밀도는 해당 나라의 인지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사우디의 

뉴캐슬 인수 직후 국제앰네스티가 사우디의 인권 문제를 저격했으나 영국의 뉴캐슬 팬 수천 

명은 거리로 나와 사우디 국기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고 SNS 에서도 새로운 후원자를 앞다퉈 

칭송했다. 

 

걸프 산유국의 축구 투자가 권위주의 정권의 우민화 정책용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의 

관심을 축구로 돌려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의도라는 것이다. 축구는 공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턱 낮은 종목이기에 우민화 수단으로 제격이긴 하다. 

하지만 축구에 열광하는 중동 시민은 경기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칙과 공정한 경쟁을 향해서 

환호한다. 권위주의 억압하에 사는 이들은 현실에선 보기 어려운 법치 대신 경기 속 정의를 

만끽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룰을 어기는 모두가 어김없이 벌칙을 받는 모습을 보며 중동 

시민은 세상의 부당함을 잠시 잊고 살아 있는 정의에 안도하는 것이다. 

 

 

* 본 글은 09 월 28 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